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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환자를 간호하면서 발휘하는 간호사간의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고, 팀워크와 직무만족 인과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한 서술적 연구이다. Y

시 소재 600병상이상 대학병원 한 곳의 최소 2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간호단위조직에서 직접 

및 간접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의 간호사 30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1982)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부서의 팀워크

는 5점 만점 중 평균 3.78(±0.594)점, 직무만족은 3.30(±0.542)점,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2.80(±0.271)점 이었

다.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F=33.324, p<.001). Baron과 

Kenny(1986)의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팀워크와 직무만족 관계상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Sobel 

test 결과 역시 자기효능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2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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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 examining the effects of teamwork, demonstrating with other nurses 

at a care unit on nurses’ job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nd (b) identifying if there i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work and job satisfaction at a 

hospital.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304 nurses, who were caring for 

patients with more than one nurse at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outhern area of Korea. The 

degree of teamwork demonstraing by registered nurses was 3.78(±.0.59) in the range from 1 to 

5. Teamwork at caring units affected significantly nurses’ job satisfaction(F=58.26, p<.001), and 

explained 42.80% in the variance of job satisfaction. The degree of self-efficacy that nurses 

perceived played as a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work and job satisfaction at 

significant level(Z=5.25, p<.001).

� keyword :∣Teamwork∣Job satisfaction∣Self-efficacy∣Nurses∣ 

접수일자 : 2014년 10월 24일

수정일자 : 2014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13일

교신저자 : 권해경, e-mail : khk7729@naver.com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1288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협력적인 팀워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

행되는 대표적인 전문직 실무행위이다. 환자를 24시간 

돌보기 위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하

고, 환자건강이라는 공동목표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는 

단독이 아닌 동료간호사들과 함께, 또는 8-12시간 교대

로 의사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 의사소통을 

통한 원만한 인간관계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유용한 요인이다[2]. 따라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돌

보기 위해서 간호사간에 팀워크는 필수적이다[3]. 

Cleary 등[4]에서 근무경력 2년 이내 신규간호사가 우

선적으로 계발해야할 역량이 팀워크라 한 것도 이를 반

영한 연구결과라 하겠다.

최근 들어 질병 중증도가 높아지고 의료전문성에 대

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인 단독 형태보다는 다

양한 분야의 전문의료인들이 팀을 이루어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협업’ 또는 ‘협진’ 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

다[3]. 다학제간 협력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인 간의 팀워크는 필수적이 되었고, 팀워크는 의료

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요인이 되었다[5].

환자간호에 있어서 팀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직에서의 팀워크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조직구성원간의 팀워크가 낮은 의

료조직에서 의료과실이 높게 발생하였고[6][7], 간호팀

에서 팀워크가 좋을수록 업무누락이 낮아진다고 하였

다[8]. 또한 팀워크가 간호전문분야에서 업무수행성과

에 영향을 준다고도 하였다[9][10]. 이를 통해 볼 때, 팀

워크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팀워크효과성 선행연구들은 팀에 관한 투입

-과정-산출이론(I-P-O Model)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팀조직에서 자원의 투입은 조직구성원의 상호작용

을 통해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Hackman[11]는 

특히 팀 구성원의 지식, 기술 그리고 수행전략간의 상

호작용, 즉, 팀워크 결과물로 가시적인 조직성과와 구성

원의 만족과 같은 조직심리적 성과가 발생한다고 하였

다. 팀워크는 과업수행이나 조직의 실제적인 성과 측면

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동시에 조직구성원

의 정서적, 태도적, 행동적 측면에서 조직의 심리적 성

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기존 팀워크 관련 이론들과 

다수의 조직행동연구들[12]에서 밝히고 있다. 그 대표

적인 심리적 성과요인으로 직무만족을 꼽고 있다. 즉, 

팀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

을 통해, 구성원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호

의적으로 인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

이다[12][13]. 

간호조직의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한 최근 일부 간호연구[14]를 통해 실

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직무만족 

관련개념 중 하나로 팀워크를 간주하여 팀워크-직무만

족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호조직에서 팀워크의 

조직심리적 성과이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팀워크 선행연구들[13]에서 팀구성원의 자기효능감 

역시 팀워크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심리적 요인이라 하

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개념특성상[15] 팀워크와 직

무만족의 관계를 연결시켜 매개변수로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이에 간호조직에서 팀워크가 직무만족과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특히 팀워크와 직무만족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간호현장

에서의 팀워크-성과이론 성립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조직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사가 발휘하고 

있는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팀워크와 직무만족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간호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는 심리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팀워크

의 조직행동적 기능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팀워크와 직무만족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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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집단을 팀

이라고 하는데[11], 팀이라는 조직구조에서 개인들이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을 통합하는 행위를 팀워크라 

한다[12][16]. Larson과 LaFasto[17]는 팀워크를  팀 목

표의 명확화와 결과중심구조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소

통 시스템, 개인성과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사실에 기초

한 의사결정의 행동을 유도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

춘 경쟁력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과 그들의 팀 활동몰입

을 통해 주어진 과제완수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하였다. 또한 팀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적 분위기와 상호작용을 통한 

역량공유, 팀을 이끌어가는 주체자의 리더십과 외부적 

지원을 통해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팀의 시너지가 발

생되어 팀워크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팀워크의 특성을 김태백[18]은 목표공유, 결

과지향, 상호협력으로 분류하였다. 즉, 목표공유란 구성

원들이 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행위를 말하고, 결과지향이란 

경쟁력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팀에 대한 몰입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협력은 외부적 지원과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구성원간의 신뢰를 통해 시너지를 발생하게 하

는 것이다. 

팀워크는 팀에 관한 투입-과정-산출이론(I-P-O 

Model)을 토대로 하고 있다. McGrath[19]가 체계이론

을 바탕으로 최초로 조직행동-성과모델을 제안하였다. 

그 이후 Gladstein[20]의 과업집단 효과성모델(Model 

of Task Group Effectiveness), Hackman[11]의 팀의 

투 입 - 과 정 - 산 출 모 델 ( N o r m a t i v e 

Input-Process-Output Model in Team), Salas등[21]이 

제안한 팀수행·훈련통합모델(Integrated Model of 

Team Performance and Training), Dickson과 

McIntyre[22]의 팀워크모델이 발표되면서 팀과정에서 

발생하는 팀워크와 팀결과물인 조직성과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즉, 개인이 아닌 일련의 팀

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 구성원의 개인

적·조직적·환경적 요인(input)이 팀 과정(process)에 작

용하게 되고, 팀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워

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노력을 함으로써 좀 더 높은 성

과(output)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팀워크이론들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분야에

서 팀과정(팀워크)/효과관계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특히 최근 들어 의료 및 간호계에서도 팀워크 연

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학연구소 연

구[6]와 캐나다병원 연구[7]에서 팀워크 부재나 구성원

간의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의료과실 중 70%

이상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는 다학제간 의료팀에서 

의료인들 간에 형성된 팀워크에 따라 의료성과가 달라

짐을 시사한다.

간호계에서도 Kalisch와 Lee[8]는 좋은 팀워크로 환

자를 간호할 경우 업무누락(missed nursing care)이 줄

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팀워크가 간호성과를 높이

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팀워크가 수술실, 응급실 같은 

특정부서의 간호수행이나 퇴원계획과 같은 특정업무의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

[9][10].

팀 투입-과정-산출모델(Normative I-P-O Model in 

Team)을 개발한 Hackman[11]은 팀워크과정을 통해 

조직이 얻는 것은 과업성과만이 아니라, 과업외적인 성

과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팀 시너지 효과를 더하여 업

무를 수행할 때 좀 더 높은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

이는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대한 의지나 역량, 그리고 만족이 높아지는 심리적인 

성과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다수의 팀워크연구들

은 조직심리적 요인을 팀 성과로 설정하여 팀워크-효

과성관계를 밝혀내고 있다[13][23]. 특히 직무만족, 조

직몰입 그리고 효능감은 기존 팀워크연구들을 통해 밝

혀진 팀워크의 조직 정서적, 태도적 성과요인이라 하였

다[13].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는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간호조직의 심리적 성과

로 간주되어왔다. 특히 병원 조직의 42-45%을 차지하

는 간호인력은 환자의 간호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들에게 사기를 진

작시키고 동기를 불어넣고 조직원 스스로가 업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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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켜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조직

의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부족과 잦은 이직으로 간호경

영에서 직무만족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25]. 직무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향하여 나타내는 긍정적인 감정, 

또는 직무경험에 대한 정서상태를 말한다[25][26]. Lu

와 동료들[25]은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사가 만족을 하

는 원천을 근무조건, 상호작용, 업무량, 외적 및 심리적 

보상, 자기성장 및 전문적 성취, 직업의 안정성 등에 있

다고 하였다.

다수의 연구들[13][25]에서 직무만족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조직심리적 요인들을 밝혔다. 이중 간호사들의 

응집력, 의료진과의 업무협력과 같은 팀워크 관련 개념

이 포함되었다. 또한 간호조직의 팀워크는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임을 밝혀낸 간호연구도 있었다. 즉, 팀의 

I-P-O이론을 토대로 직무만족을 팀워크의 조직심리적 

성과로 규정하여 개념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Kalisch, Lee 와 Rochman[14]는 간호사를 포

함한 3,675명의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

조직의 인력충원만큼 팀워크는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신보건전문가조직과 병원조

직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들[18][27][28]에서도 팀워크

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스

포츠집단에 관한 연구에서도  팀워크가 팀 성공과 팀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 

Hackman의 팀워크이론과 선행연구를 볼 때, 높은 수준

을 보이는 간호조직의 팀워크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수

준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간호조직의 팀워크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팀워크와 자기효능감
1960년대 이후 사회인지학습이론을 바탕으로 정립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요

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

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인지적 판단이라 하였다[29]. Hackman[11]은 팀워

크를 발휘하여 팀의 상호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수행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

각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신

념, 즉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어, 

팀워크는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

하였다. Rasmussen 과 Jeppesen[13]은 팀워크연구에 

관한 검토를 통해 조직심리의 태도적 측면에서 팀워크

의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

라서 간호현장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발휘하는 팀워

크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인 요인이자 매개역할도 수행한다[15]. 주어진 간호업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은 업무수

행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작

용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은 조직 내 행동주체인 구성원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따라서 주어진 조직요인에 

따라 간호사는 효능감을 각기 다르게 지각하게 되고, 

영향을 받은 자기효능감은 다시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

게 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의 조절/매개변

수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하였다[30]. 이 같은 개념적 

맥락에서 볼 때, 간호사가 인지하는 자기효능감 수준은 

팀 단위 업무수행과정에서 형성된 팀워크에 의해 좌우

되고, 이는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팀워크와 직무만족 관계상에서 자기효능

감이 매개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간호조직의 팀워크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팀워크와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간호조직의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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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설관계를 근거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간호부서의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의 편의추출에 의해 선정된 

Y시 소재 대학병원 중 협조의사를 밝힌 600병상이상 

종합병원 1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간호를 담당하

고 있는 간호사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별기

준은 현재 간호부서/병동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단위 관리업무보

다 환자에게 직·간접 간호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수간

호사를 제외하고 근무별 최소 2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부서/병동에서 근무하

고 있으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선행연구들[14][31]에서 보고한 설

명력(R
2)범위(.034-.055)를 감안하여 효과크기를 .4, 검

정력을 .9로, 유의수준 alpha값을 .05로 하였고, G 

power program 3.1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수 255명이 최소한 필요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Y시 P대학교병원의 임상연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심의를 

통과하였고(심의번호: 05-2011-053) 간호부서장의 배

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대상기준에 적합한 부서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 및 회수에 대해 안내

문을 부착하고 대상자에게 이를 설명하였으며, 자료 수

집을 위한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기로 한 간호사에게 동

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지를 지급하였다. 설문지는 자

기보고식으로 작성하여 개별 봉투에 넣고 봉한 후 일정 

위치에 놓아 둔 상자에 넣도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는 연구자가 3-4일 후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탈락

가능성을 감안하여 총 350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315부

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연구대상에 포

함되지 않는(총 경력 3개월 미만, 부서경력 3개월 미만, 

1명 이상의 동료와 근무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의 설문

지 11부를 제외한 304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3.1 팀워크(teamwork)
본 연구에서는 Larson과 LaFasto[17]가 개발하고 김

태백[18]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일부 단어를 대상자인 간호사가 이해하기 쉽

게 문맥을 수정하였다. 설문지는 목표공유(11문항), 결

과지향(8문항), 상호협력(5문항) 3개의 하위영역, 총 24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구성하였

으며, 평균점수가 팀워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태

백[18]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범위는 Cronbach's 

alpha .87 - .94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6 이었다. 

3.2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본 연구의 직무만족의 측정도구는 Torres[32], 손명

희[33], 재인용)가 개발하고 손명희[33]가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였던 직무만족 측정도구 12문항을 사용하

였다. Likert scale 5점 척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저자가 개발한 당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이었고 손명희[33]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0이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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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3.3 자기효능(self-efficacy)
본 연구에서는  Sherer & Adam[34], 양길모 [35]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간호사에게 맞게 수

정한 양길모[35]의 도구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scale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길모[3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ʼs alpha .7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ʼs alpha .74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팀워크, 직무만족, 자기효능감은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팀워크, 직무만족 및 자기효

능감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

출하였고, 팀워크가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정

상에서 응답자의 직무만족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변수들에서 연령, 학력, 간호유형을 통제변

수로 투입하였다. 연속변수인 연령을 제외하고 통제변

수인 학력과 간호업무유형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즉, 학력의 전문대 졸업인 경우에는 0, 4년제 대학 이상

에는 1, 일반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0, 특

수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1의 값을 취하

였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36]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절차

를 실시하였고, Sobel Test[37]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는 간호부서내의 간호사 304명으로 인구사회

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전체 응답자 중 25세 미

만이 51.0%, 여성이 98.7%였으며, 3년제 간호과 졸업자

가 65.1%였다. 또한 미혼이 89.5%였으며, 종교있음이 

53.9%였고, 월 소득 200만원미만이 66.1%였다. 현 부서

에서 근무기간은 24개월 이상이 50.3%였으며, 일반 간

호계 부서근무자가 51.6%였다. 평일 낮 근무시 수간호

사를 제외한 근무자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이었

고, 4명인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4)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5 155 51.0
≥25 149 49.0

성별 여자 300 98.7
남자   4  1.3

학력 전문대졸 198 65.1
대학교졸업이상 106 34.9

결혼 미혼 272 89.5
기혼 32 10.5

종교 있음 164 53.9
없음 140 46.1

월소득
(만원)

>200 201 66.1
≤200 103 33.9

현 부서근무경력 <24 153 50.3
151 49.7≥24

간호업무유형 일반 간호 157 51.6
147 48.4특수간호

팀규모
4명이하  72 23.7

127 41.84명
105 34.55명 이상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2.1 각 변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수준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사가 팀워크를 발휘하는 정

도는 1-5점 점수범위에서 평균 3.78±0.59점이었다[표 

2]. 팀워크의 하부요인인 목표공유정도는 3.89±0.66점

으로 가장 높았고, 결과지향 3.78±0.62점이었고, 상호협

력정도는 3.73±0.66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1-5점 점수

범위에서 2.80±0.27점이었고, 간호사의 직무만족정도는 

1-5점 점수범위에서 3.30±0.54점이었다.

2.2 변인간의 상관관계
간호부서의 팀워크는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과 모

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는 간호조직에서 간호사가 발휘하는 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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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높을수록 간호사가 인지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아

지고 직무만족도 높아짐을 의미한다[표 2].

표 2. 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간 상관계수
변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팀워크
(p)

자기
효능감
(p)

직무만족
(p)

직무만족
(1-5)

3.30
(±0.542)

.65
(<.001)

.43
(<.001) 1.00

자기효능감
(1-5)

2.80
(±0.271)

.36
(<.001) 1.00

팀워크
(1-5)

3.78
(±0.594) 1.00

하
부
요
인

목표공유
(1-5)

3.89
(±0.66)

결과지향
(1-5)

3.78
(±0.62)

상호협력
(1-5)

3.73
(±0.66)

3. 연구모형분석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Kolmogorov-Smimove 검정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정규성을 검정하였는데 자료의 부

적절성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팀워크 Z=0.99, p=.286, 

자기효능감 Z=1.18, p=.125, 직무만족 Z=1.30, p=.07). 잔

차의 독립성을 확인했는데, 더빈 왓슨(Durbin-Waston) 

통계량이 직무만족의 경우 1.78, 자기효능감의 경우 

1.72로 통계량 값이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공차한계범위가 .46-.98으로 .1

이상이었고, 분산평창인자(VIF)는 1.03-1.18로 10이하

로 보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회귀모형 가정인 정규분포성과 잔차

의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3.1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팀워크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팀워크로, 직무만족을 종

속변수로 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F=58.261, p<.001).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설

명력은 42.8%으로 나타났다[표 3]. 투입변수 중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는 통제변수에서는 간호업무유형이

었다(β=0.111 p<.05). 또한 팀워크는 직무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β=0.662 p<.001). 이에 팀

워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 1은 지지되었다.

표 3. 팀워크와 직무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모델 1 
β(t)

모델2
β(t)

통제
변수

  연령 -0.056(-0.925) -0.067(-1.452)
  학력 -0.064(-1.061)  0.016( 0.354)

간호업무유형  0.050( 0.848)  0.107( 2.405)*
독립변수  팀워크 0.662(15.092)***

R² .010 .438
Adj R² .000 .430

F 1.004 58.261***
VIF 1.047-1.124 1.025-1.124

*p<.05, **p<.01, ***p<.001

3.2 팀워크가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와 팀워크를 독립변수, 자기효능감을 종속

변수로 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593, p<.001).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팀워크가 간

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설

명력은 13.2%으로 나타났다[표 4]. 투입변수 중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는 통제변수에서 없었고, 팀워크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β=0.368 

p<.001). 이에 팀워크는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 2도 지지되었다.

표 4. 팀워크와 자기효능감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자기효능감

모델 1 
β(t)

모델 2
β(t)

통제변
수

연령  0.116( 1.915)  0.111(1.952)
학력 -0.027(-0.452) 0.017(0.306)

간호업무유형 -0.025(-0.423) 0.007(0.127)
독립변수 팀워크 0.368(6.792)***

R² .012 .144
Adj R² .002 .133

F 1.229 12.593***
VIF 1.047-1.124 1.025-1.12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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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Baron과 Kenny[36]는 매개작용이 성립되기 위해서

는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단계

로 단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0.438,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5][모델 1]. 2단계로 독립변수는 매개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팀워크

는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β=0.368, 

p<.001)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개회귀분석 조건(2)

도 충족되었다[표 5][모델 2]. 

표 5. 팀워크와 직무만족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종속변수

직무만족
(모델 1)

자기효능감
(모델 2)

직무만족
(모델 3)

회귀단계 단계 1 단계 2
통제변수
연령

-0.107
(-1.945)

 0.111
( 1.951)

-0.067
(-1.452)

-0.092
(-2.067)*

학력 -0.052
(-0.958)

 0.017
( 0.306)

 0.016
( 0.354)

 0.012
( 0.278)

간호업무
유형

 0.061
( 1.146)*

 0.007  
( 0.127)

 0.107
( 2.405)*

 0.105
(2.465)*

  팀워크
(독립변수)

0.368
(6.792)***

0.662
(15.092)***

0.579
(12.765)***

자기효능감
(매개변수)

0.438
(8.409)***

0.228
(5.051)***

R² .199 .144 .438 .482
Adj R² .189 .133 .430 .474

F 18.604*** 12.593*** 58.261*** 55.532***
VIF  1.012

-1.138
 1.025
-1.124

 1.025
-1.124

 1.054
-1.183

*p<.05, **p<.01,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쳐야 하는데, 팀워크는 직무만족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β=0.662, p<.001), 조건(3)도 충족되었다

[표 4][모델3, 단계 1].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에 대한 자

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팀워크도 역시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어(β=0.228, p<.001), 조건(4)도 매개회귀

분석 조건(4)도 충족되었다[표 5][모델3. 단계 2]. 특히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을 때 팀워크의 영향은 조건(3)

의 경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가 아닌 부

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역시 자기

효능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25, 

p<.001). 이에 자기효능감은 팀워크와 간호사의 직무만

족 관계에서 매개한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V. 논의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단위조직의 팀워크가 간호사

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관계상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여부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본 연

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팀워크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78(±0.594)점이었다. 400병상이상 미국병원 간호인력

(간호사 포함)의 팀워크는 5점 만점 중 3.52(±0.54)점

[8][37], 정신보건전문팀에서의 간호사 팀워크는 

3.52(±0.519)점[27], Jordan 병원 간호사의 팀워크는 5점 

만점 중 3.29(±0.81)점[38], 종합병원 다직종 의료인 중 

간호사의 팀워크는 4점 만점 중 2.56(±0.76)점[39]으로, 

선행연구들 각기 다른 팀워크도구를 사용하였기에 직

접적인 수치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점수범위에서 볼 때 

팀워크는 대체적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이라 하겠고,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곧 간

호사는 일정수준이상의 팀워크를 발휘하며 환자를 간

호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수행과정을 조정하고, 치료 및 간호인력을 관리하며, 환

자와 의료인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이상의 수준이라 하

겠고,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

는 곧 간호사는 일정수준이상의 팀워크를 발휘하며 환

자를 간호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간호

업무의 수행과정을 조정하고, 치료 및 간호인력을 관리

하며, 환자와 의료인을 연결시켜주는 간호팀의 일원으

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가 요구된다는 Kalisch

와 Lee[8]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팀워크 하위영역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목표공유’정도가 ‘결과지향’과 ‘상호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팀워크를 살펴본 김

태백연구결과[18]와도 일치하였다. Larson & 

LaFasto[17]는 팀워크를 8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였는

데, 구성원간의 명확한 목표공유를 첫 번째로 꼽았다. 

팀워크가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함은 팀이 가야할 도

달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팀원들은 목표나 과업이 무엇

인지 정확하게 알고 서로 공유하며, 공동노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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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팀 과

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함께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현장에서 둘 이상

의 간호사들이 한명의 환자를 간호할 때 가장 우선적으

로, 그리고 가장 많이 의논하는 것이 바로 ‘환자에게 무

엇을 해주어야 하는가?’라 하겠다. 환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함께 해야 할 간호 과업이 

무엇인지 정하고 이를 매일 ‘간호업무인수인계’라는 방

식을 통해서 또는 수시로 근무를 하면서 팀원들에게 알

려주고 과업을 예정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전달하며 수행함으로써 환자를 24시간 함께 

돌보고 있다. 이 같은 간호사들의 공동업무행태는 

Larson & LaFasto[17]가 정의한 목표공유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팀워크의 경

우 팀워크의 하부요인 중 목표공유가 가장 큰 부분 차

지하고 있다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부서의 팀워크는 간호사의 직무만

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F=58.26, 

p<.001, R²=.428),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lisch, Lee와 

Rochman연구[14](F=47.90, p<.001, R²=.232), Chang 등

의 연구[40](β=.11, p<.001), 김태백[18] (B=1.650, 

p<.001), 오지나[28](β=.514, R² =.265, p<.001)를 포함

한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기존팀워크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IPO이론을 기반으로 개

발한 Gladstein[20]의 과업집단 효과성모델과 

Hackman[11]의 팀의 투입-과정-산출모델을 실증적으

로 지지하며, 팀워크-팀효과성/성과 이론적 관계가 간

호조직에서도 성립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즉, 팀과정에서 간호사는 팀워크를 발휘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여 만족하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간호조직에서의 팀워크와 간

호사 직무만족간의 인과관계는 조직행동학적 관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Dickson과 McIntyre[22]은 팀워

크를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집단행동이라 하였

고, 간호조직에서 발휘되는 팀워크는 다음과 같다. 즉, 

간호팀의 구성원으로서 간호사간에 서로 활발하게 정

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하고(상호협력), 자신보다

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간호사들을 의식하며, 자신이 

해야 할 간호 과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24시간 함께 

이루어지는 팀 전체간호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간호를 생각하고, 서로 같은 환자를 함께 돌보고 있다

는 하나 됨을 느끼게 된다(목표공유). 또한 동료간호사

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알고 이해하면서 상대에

게 도움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알려주며 격려

하고 동료간호사가 도저히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서서 도와주고 대신해주며 간호팀

이 달성해야 할 간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맞춰주고 서로 조정해준다(결과지향 및 상호협력). 

이 같은 집단행동을 하며 환자를 간호할 때, 간호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으며, 일을 

하는 자체를 즐겁게 되고, 서로 함께 하고 있는 그 업무

에 대해 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며 함께하

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일의 결과에 만족하게 된다. 

즉, 높은 팀워크를 발휘하며 일할 때, 개인은 일에 대한 

만족을 더 크게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Basadur와 Head[41]가 제시한 팀수행-만족관계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정의적 특성과 상통하고 있다.

일에 대한 느낌, 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직무만족이라 한다면[42], 일을 

할 때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함께 함을 느끼고, 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지켜보아주며, 잘하도록 알려주고, 도

와주며 조정해줌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쉽게, 

즐겁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 만족하게 된다. 즉,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팀워크도 일조한다는 것이다. 

간호조직은 간호사를 가장 큰 자산으로 하고 있고, 

간호업무는 고유한 특성상 팀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팀워크를 강화시켜 환자를 간호

하였을 경우 양질의 간호라는 업무성과를 거둘 뿐 아니

라 부가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자인 간호

사의 직무만족, 즉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

을 높이는 조직심리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음을 본 연

구결과를 통해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팀워크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

향을 주고 있었다(F=12.59, p<.001, R² =.132). 이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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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직원의 팀워크와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

고한 김연선[43](r=.705, p<.001),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학습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이옥

주[44]를 포함한 다수의 팀워크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

다. 이는 Hackman과 동료들[45]이 주장한 효능감에 대

한 팀효과성 이론을 지지함을 의미한다. 즉, 팀워크가 

효과적으로 발휘될 때 간호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

식과 기술을 팀업무를 통해 발휘하게 되고, 업무를 함

께 하면서 다른 동료간호사들로부터 부족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게 된다. 또한 팀 과정을 통해 자신과 동료

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기술이 합쳐져서 업무를 수행하

게 되고, 혼자 간호할 때보다 팀이 되어 할 때 할 수 있

는 업무역량이 더 커져있음을 느끼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환자를 간호할 때 발휘하는 팀워크

가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

료된다.

이처럼 효과적인 팀워크가 간호사의 효능감을 높이

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팀

워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기효능감이 다시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Z=5.25, p<.001). Bandura[29]는 자기효능감

을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거나 다가온 어려

운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하려는 동기적 신념이라 정의

하면서, 자기효능감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일에 대한 불

안이나 우려,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게 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정서적 반응

과 긍정적인 의지가 도출된다고 하였다. 이에 자기효능

감을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이라 하였다[46]. 이 같은 이

론적 맥락을 통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간호조직에서 

발휘되는 팀워크가 간호사 개인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이라는 

간호사 개인적 특성이 팀워크와 직무만족에 각각 간접

적으로 작용하고 하여 팀워크가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을 통해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

는 바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에서 두 명 이상의 간호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호부서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

자를 간호하면서 발휘하고 있는 팀워크가 간호사의 직

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팀워크와 

직무만족 관계상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게 위해 시행한 서술적 연구로서, 팀워크의 효과를 조

직행동적 차원에서 확인함으로써 팀워크를 간호경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해 보기 위해 시도되

었다. 협조의사를 밝힌 600병상이상 대학병원 1곳에서 

현재 간호부서/병동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 주 40시간 

이상 환자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30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팀워크 발휘정도는 1-5점 범위에서  

평균 3.78±.0.59점이었고, 팀워크의 하부요인인 목표공

유는 3.89±0.66점, 결과지향 3.78±0.62점, 상호협력정도

는 3.73±0.66점이었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1-5점 점

수범위에서 3.30±0.54점, 자기효능감은 1-5점 점수범위

에서 2.80±0.27점이었다. 

둘째, 간호부서의 팀워크, 간호사의 직무만족 그리  

 고 자기효능감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

다(p<.001)

셋째, 간호부서의 팀워크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F=58.26, p<.001, 

R
2=.428),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F=12.59, p<.001, R
2=.132)

넷째, Baron과 Kenny[36]가 제안한 4단계 회귀분석

방법과 Sobel test 결과 팀워크와 직무만족 관계상에서 

자기효능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5.25, p<.001).

본 연구를 통하여 두 명 이상의 간호사가 환자를 간

호하면서 발휘하고 있는 팀워크는 중간이상의 수준이

었고, 팀워크는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팀워크와 직무만족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Hackman이 제안한 팀워크-성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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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조직에서 간호사간에 발

휘하고 있는 팀워크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하겠고, 팀워

크와 직무만족관계를 지지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팀워크와 관련된 간호경영 전략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업무성과뿐 

아니라 간호인적관리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간

호관리자는 팀워크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간호

단위조직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사가 발휘하고 

있는 팀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조직의 구조적, 환경적 특

성, 그리고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포함하

여 환자간호를 위해 발휘하고 있는 팀워크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서술적 연구

를 토대로 간호조직의 팀워크 개발과 팀워크성과를 실

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중재연구가 추후에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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